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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 이륜자동차 안전․성능기준 확보를 위해 

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

< 보도 내용(’22.10.12, 매일경제) >

◈ “중국산 오토바이 수입社, 안전․성능검사도 회피의혹”... 결함시 사후관리
가능하다며 국토부 실측확인검사 생략

ㅇ 중국 오토바이 제작자는 사후관리 시설을 갖추지 못함에도 수입社가
국내대리인 수입계약서를 제출하여 안전․성능검사를 회피 의혹

- 환경부에는 현지 시설확인검사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음

□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제작․조립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

적합함을 자기인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

ㅇ 수입자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

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

자기인증능력이 있으므로 실측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수입 이륜자동차의 안전․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환경부와 협업하여 

환경부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사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등을 특별

점검하고,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

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.

 ㅇ 아울러, 양 부처에 제출하는 국내대리인 수입계약서*는 부처 간 업무 공유․
협조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입자의 자기인증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

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.

*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계약서,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 계약서


